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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달라. 임금 좀 올려달라”
귀금속 업체 주얼리에스엘 사측, 노동자들 금속노조 가입에 폐업 협박

… 교섭에서 한 끼 식대 1,700원 제시

점심 식대조차 주지 않는 악덕 귀

금속 가공업체가 노동자들이 금속노

조에 가입하자 위장폐업 협박으로 

노조파괴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자

신의 현장에서 폐업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1월 26일 

오후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조합

원들이 일하는 주얼리에스엘(J.SL) 

안양공장 앞에서 집중집회를 열고, 

사측의 위장폐업을 규탄했다.

주얼리에스엘은 2020년 코로나 19

를 핑계로 식대를 없애버리고,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주얼

리에스엘 조합원들은 ‘밥은 주고 

일을 시키라’라면서 9월부터 사업

장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파업에 들

어갔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폐업을 

공고하자 11월 9일부터 현장에서 농

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폐업공고를 내면서 비조합

원들에게 퇴직서를 받아내고, 교섭

에서 무기처럼 휘둘렀다. 노조 서울

지부는 사측이 금속노조를 무력화하

기 위해서 위장폐업을 시도하고 있

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이정미 주얼리에스엘 대의원은 

“밥을 달라. 임금 좀 올려달라. 이 

소박한 요구로 전면파업 80일, 총투

쟁 135일, 현장점거 3주째다”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사측에겐 

다른 나라 얘기인가 보다. 언제까지 

사측의 못된 짓거리를 봐야 하나”

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정미 대의원은 “투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투쟁해서 현장의 

부당한 일들을 바꾸면 미래에 당당

하게 살았다 자부할 수 있을 것이

다”라며 “사측의 횡포를 모른 척 

참고 피하기만 한다면 평생 부끄러

운 사람이 될 것이다. 끝까지 투쟁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봉 노조 동부지역지회 주얼리

분회장은 “사측이 최종안을 보내왔

다. 끼니당 1,700원을 주겠다고 한

다”라면서 “고약하고 지독해지자. 

작은 사업장 투쟁에 노동조합이 오

지도 않는다던 사측의 조롱을 연대

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동지를 믿고 

노조를 믿고 투쟁하자”라며 조합원

들을 독려했다.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

장은 이날 집중집회에서 “회사와 

노조가 이번 주에 만났다. 그 자리

에서 회사 의도를 구체적이고 명백

하게 확인했다”라며 “백승렬 사장

은 폐업할 생각이 없다.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보내려는 생각밖에 없

다”라고 폐업시도 배경에 금속노조 

죽이기가 있다고 폭로했다.

169호
발행일 2021년 11월 29일(월) ❙ 발행인 김호규 ❙ SNS 페이스북·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